[image: image1.jpg]


[image: image2.jpg]


[image: image3.png]


[image: image4.jpg]Ty



[image: image5.png]At AL )
é%’l% b 21,






�





�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회사의 조직개편을 앞두고 KT노동조합 중앙본부를 비롯, 8개 지방본부와 전 조합간부가 이를 저지 하는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다.�


노동조합은 어제에 이어 오늘 15일(화)에도 전 조합간부 전략회의 및 철야농성 등을 통해 조직 개편 반대 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하고 있다.��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철야농성이 진행되는 이번 주를 총력투쟁 주간으로 정하고, 김인관 위원장을 비롯한 지방위원장 및 전국 지부장들의 의견 발표와 지방본부별 결의대회를 통해 현장의 투쟁 결의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.��현재 각 지방본부도 분주히 움직이며 조합 간부 철야농성을 투쟁이 끝날 때까지 전개하겠다는 의지 를 밝히고 있다. ��충청지방본부 오동윤 위원장은 이날 “노사가 강대강, 힘의 대결로 치닫는 것을 바라지 않는 다”면서도 “하지만 갑작스러운 고용위기에 처한 조합원들을 위해 사측의 행태에 변화가 없다면 그 대결을 결코 피하지 않겠다”고 밝혔다.��강북지방본부 김준현 위원장도 “지금까지 노동 조합은 회사와 조합원이 함께 상생하는 밑그림을 그리며 사측을 이해하고자 했으나,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곤 회사의 강요와 노동자의 희생 뿐"이라며 "이에 우리 강북지방본부도 금일부터 철야농성을 시작으로 투쟁 선포식을 진행할 것 "이라고 밝혔다


�한편, 내일(16일)은 전국의 각 조합간부가 상경한 가운데 일방적 조직개편 반대 총력투쟁 결의 대회를 오후 4시부터 광화문 사옥 앞에서 개최 한다. ��이번 결의대회에는 그간의 경과보고, 각 본부별 투쟁사 등의 진행을 통해 이후 투쟁을 힘있게 결의하고, 조합원의 편지 낭독과 같은 각종 퍼포먼스를 통해 노동조합의 반대의지를 시민과 조합원들에게 적극 알릴 예정이다.











“16일, 전 조합간부는 광화문으로 집결하라!”


금일(15일)부터 8개 지방본부 및 전국 조합간부들도 철야농성 전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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